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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본·미국·한국에서 공개된 외교문서에 기초해 1970 년대에 나타난 3 개국의 

외교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외교문서의 발굴 및 검색 방법, 또한 

자신이 수집한 외교문서를 어떻게 분석하고 논문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록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이번 워크숍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첫째, 국가기록원에서는 어떤 자료가 현재 소장되어 있는지 등의 설명이 있었으나,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각 정부기관에서 기록원으로 이송된 문서의 처리 과정이나 

보관 방법에 대해 실제로 서고까지 들어가서 여러 설명을 들은 것이다. 또한 고문서를 

복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 선생님께 들으면서 그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외교문서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방문이었다. 위원회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관한 내용은 방문하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전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검색방법 등을 배우고, 실제로 검색해 보면서 그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조선왕조시대부터 식민지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울 뿐이었다. 

 셋째,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류미나 선생님의 ‘자료검색방법과 연습’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도 배운 점이 매우 많았다. 류미나 선생님 자신의 일본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집필했을 때 어떻게 외교 문서를 발굴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또한 발굴한 문서와 자료를 어떻게 자신의 논문에 반영할 것이지, 이러한 문서와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바로 지금 나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았던 귀중한 강의였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첫날에 방문한 세종연구소는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연구소지만, 현재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연구의 자유를 가지고 국제정세나 

국제정치에 관한 연구에 임하고 있는 곳이다. 세종연구소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의 한국 내의 연구상황을 알 수 있게 되어 의미 있었던 

방문이었다. 


